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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고 

CIPP모형에 맞추어 설문을 구성하고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을 제시하였다. 주요결과로는 참여자들의 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참여의지가 강해야 하고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취업 성사 후에도 담당자의 현지출

장 및 업체와의 관계유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되고 있는 해외진출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대학, 지자체의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관련 사업 정책 수립시 도움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해외진출, 해외현장실습, 해외취업, CIPP모형, 개선방안

Abstract In this study, a related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status of overseas 

field practice and overseas employment programs, and a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IPP model, and policy suggestions to promote effective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in the future are presented. As a major result, it was investigate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to have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to clearly set the goal of the overseas field practice and overseas employment 

program.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a system that can guarantee continuous support, such as 

local business trips and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with companies, should be established even 

after successful overseas field practice and overseas employment.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that may be helpful in establishing overseas field practice and overseas employment program 

polic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university, and local governments by confirming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s of current overseas field practice and overseas employ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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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는 IMF 구제금융 이후 지금까

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슈이다. 제조업 등 여러 산

업 분야에서 자동화, 무인화 영향 등으로 고용 없는 성

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용불안과 비정

규직 양산이라는 사회 문제가 만연되고 있다. 이로 인

한 국내 취업시장 악화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소수의 특정 산업과 기업

에 의해 수출 증가가 주도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다수 산업과 침체된 내수 산업은 고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소위 ‘88만원 세대’

라는 말도 한때 유행하여 청년 실업의 암울한 현실을 반

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취업시장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인적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하여 청년들

의 취업무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경

험을 쌓도록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해외경험은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 양성뿐만 아

니라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판단하여 교육ㆍ훈련ㆍ고용 등을 포괄한 국가 미래 전

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식”과 “인적자원개발”에 집중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

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유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CIPP모형에 따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경

제활동 영역을 보다 넓은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지리적·물리적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1]. 

따라서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이 있는 인재 확보가 사업 성

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재 확보를 

통해서만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2]. 해외현장실습은 실

제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서 업무 수행을 통해 글로벌역

량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Nohara 등(2008)은 동경공업대학 학생들의 해외현장

실습 실습기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양측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3], Feldman & Bolino(2000)는 전세계 23개국

에서 해외현장실습을 경험한 미국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참여한 학생과 현장실습기관 모두가 새

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4]. Cusher & Mahon(2002)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한 미국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해외현장실습이 참여 대

학생들에게 ‘타국 문화의 이해 증진’, ‘타국 문화 적응을 

통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제고’, ‘세계적인 마인

드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알게되었다[5]. Toncar 

& Cudmore(2000)는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

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실시한 6주간의 해외현장실습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취득한 혜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적인 업무경험’, ‘개인

적 성장’, ‘경력관리’ 등이 취득한 혜택으로 나타났다[6]. 

또한 Bandura(1997)는 해외기업에서 업무를 수행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관찰과 모방,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를 배우고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해외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국내 연구에서도 장원섭 등

(2012)은 해외현장실습은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특성 때문에 현지 생활과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

어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어 참여자들의 취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8], 이황원(2011)

은 대학생 해외현장실습의 성공요인으로 ‘해외 자매대

학간의 사전교류 활성화’, ‘대학생 참가자의 언어능력 

향상’, ‘인턴근무 종료 시 결과보고회 개최’, ‘인턴 근무

국가의 문화·역사·생활습관 등의 사전숙지’를 제시한 바 

있다[9].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현장실습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관심도에 비해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상당히 부족

한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국가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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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었으며, 그동

안의 연구에서 보면 다른 교육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인턴과정 수료 후 취업 여부

나 임금수준,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 취업의 질에 초점

을 맞추는 결과론적 접근이 주된 연구였을 뿐 교육과정

이나 능력개발과 연계된 고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

족했기 때문으로 언급되고 있다[10,11].

3. 연구방법

해외진출 프로그램 현황진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IPP 모형을 통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1971년 Stufflebeam이 고안한 CIPP 모형은 상황

평가(Context), 투입평가(Input), 과정평가(Process), 

산출평가(Product) 등 네 가지 평가로 구성되는데 상

황평가는 목표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

공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여 요

구되는 환경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의사결정의 상황판

단을 할 수 있게 한다. 투입평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를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가용 자원, 시설, 운영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과정평가는 실행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행되는지를 검토

하여 운영방법과 절차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산출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로 요구사항이 잘 반영 되었는지 어떤 결과물을 얻

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12].

Stufflebeam(2003)은 CIPP 평가모형을 의사결정

자에게 프로그램의 개선, 수용, 혹은 기관과 관련된 의

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평가

모형(Management-oriented evaluation approach)

으로 제시하였다. Stufflebeam와 Zhang(2017)은 

CIPP 평가 모델이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국가와 여

러 학문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온 평가방식이며 

평가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중 프로그램의 다양한 상황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의사결정과 평가 간의 체계적 

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을 위해 CIPP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고,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1). 설문에 응답

한 전체 인원은 109명이었다. 표본그룹을 성별로 구분

해 보면, 전체 109명 중 여성이 56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며, 남성은 53명으로 48.6%였다. 또한 

표본의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98명 재학생이 11명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4. 연구결과 

4.1 상황평가

4.1.1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참여 목적

참여목적은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경험이 향후 나

의 경력개발에 도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1%(71

명)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 실력향상에 도움’ 14.7%(16

명), ‘해외생활 경험을 하고 싶어서’ 10.1%(11명), ‘국내

보다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7.3%(8명) 그리고 ’자

신의 적성과 능력을 탐색할 기회가 되므로 2.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보다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와 

해당 국가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라고 답

한 응답자는 없었다.

Table 1. Frequency and Ratio by Purpose of Participation 

in Overseas Advancement Program

Frequency Ratio(%)

Career Development 71 65.1

Foreign Language Skills 16 14.7

Working Environment 8 7.3

Overseas Experience 11 10.1

Job Aptitude 3 2.8

4.1.2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필요 여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조사 대상의 

98.2%(107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47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0.8%(33명), ‘자신의 적

성과 능력을 탐색할 기회가 되므로’ 10.3%(11명), ‘외국

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서‘ 8.4%(9명) 그리고 ’전

1) 설문조사시기는 2019년 3월이며, K-MOVE사업 또는 청해진사

업 등으로 해외현장실습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교 재학생을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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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야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6.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 

참여한 목적’ 분석 결과에서 ‘향후 나의 경력개발에 도

움이 될 것 같아서‘ 라는 응답 비율이 65.1%(71명)로 

가장 높았는데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프로그램이 필요

한 이유에서 글로벌 역량향상(43.9%)과 취업에 도움

(30.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분석되어 해외취업(해외현

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이 분명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3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알

게 되었는가를 분석한 결과, ‘교수의 소개로’가 

48.6%(53명)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의 친구 또는 선후

배를 통해’항목이 22.0%(23명) ‘학교 홈페이지 또는 설

명회를 통해’ 항목이 13.8%(15명), 가족 5.5%(6명), 기

타 10.1%(11명)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튜

브를 통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해외현장실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교수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수의 관심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대학내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프

로그램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교수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

보 방안임을 알게 되었다.

4.1.4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참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 분석

한 결과,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경우가 81.7%(89명)로 가

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수의 권유 10.1%(11명), 친구/ 

선후배의 권유 6.4%(7명), 부모님/가족의 권유 1.8%(2

명) 순으로 나타났다.

4.1.5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관심국가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관심국가에 대해 분석한 결

과(복수응답 가능), 미주 32.8%, 일본 31.7%, 호주/뉴

질랜드 18.3%, 유럽 7.0%로 89.8%가 선진국을 희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2018년 한국산업인력공

단 자료에 의하면 해외취업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들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와 

대부분 일치하였다[14]. 이는 많은 대학생들의 해외취

업(해외현장실습) 국가 선택 기준에 있어 중요하게 고

려되는 점이 사회적 인프라 환경이 좋은 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4.1.6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시 고려사항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

과, 근무환경이 62.4%(68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가 

선택 기준에 있어 사회적 인프라 환경이 좋은 국가를 

선호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4.1.7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준비 시 애로사항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준비 시 애로

사항은 ‘경제적인 부분’이 40.4%(44명)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는데 비자 수속비, 항공권, 해외거주 초기 비용 

등이 국내에 비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4.1.8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수행기관 형태 및 업종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을 수행한 기관의 형태는 외

국계 기업 53.2%(58명), 한국계 기업 40.4%(44명), 외

국 공공기관 6.4%(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호텔과 같

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75.9%) 외국계 기업이 많았고 

IT 등 기술 관련 업종의 경우(93.8%) 한국계 기업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4.1.9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서 수행한 직무

서비스 49.5%(54명), IT·인터넷 44.0%(48명), 영업·

고객상담 3.7%(4명) 유통·무역 2.8%(3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4.1.10 취업 희망분야와의 관련성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기관

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

부를 분석한 결과, ‘관련이 높음’이 90.8%(99명)으로 조

사되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관에

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4.1.11 1일 평균 근무시간

1일 평균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6시간~8시간 

65.2%(71명), 8시간 이상 32.1%(35명), 4시간~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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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 4시간 미만 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4.1.12 대학 또는 교수의 바람직한 역할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대학 

또는 교수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해외취

업(해외현장실습) 진행사항 점검 및 관리’ 항목이 

56.0%(612명)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과 학생의 중재자 

역할 수행’ 항목이 24.8%(27명), 해외취업(해외현장실

습) 수행과 관련된 전공지식의 교육 10.1%(11명), 외국

어 교육 7.3%(8명), 현지 적응 교육 1.8%(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진행사항 점검 

및 관리’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된 것은 해외라는 상황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국

내가 아닌 해외에서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4.1.13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 대한 준비 충실도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기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나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상이 84.4%(92명)으로 

대부분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 참여할 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을 통해 수행할 업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나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상이 

90.8%(99명)으로 대부분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수행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산업체 담당자와 자주 연락

을 했나’라는 설문에 보통이다 항목이 58.7%(64명)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체 담당자와의 연락

을 통해 출국전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업무와 관련된 사전 준비 정

도를 묻는 질문에는 설문에 보통이상이 89.0%(97명)으

로 대부분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업무관련 사전 준비

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2 투입평가

4.2.1 수행한 업무와 본인 전공의 일치도

수행한 업무가 본인의 전공과 얼마나 일치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관련이 높았다’는 비율이 75.2%(82명), 

‘약간 관련이 있음’이 19.3%(21명)를 차지하여 전체 

94.5%(103명)가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

생들 대부분이 국내에 비해 많은 고민을 통해 명확한 

진로 설정을 하고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4.2.2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비율이 52.3%(57명), ‘매우 그

렇다’가 18.3%(20)를 차지하여 전체 70.6%(77명)가 프

로그램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2.3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성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비율이 46.8%(51명), ‘보

통이다’ 18.3%(20), ‘매우 그렇다’ 10.1%(11명) 순으로 

보통이상이  96.3%(105명)로 비교적 프로그램이 체계

적이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4 담당 부서나 직원의 지원

담당 부서 또는 직원의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렇다’는 비율이 48.6%(53명), ‘보통이다’ 19.3%(21),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5.6%(17명) 순

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담당부서와 직원의 지원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포

함)라는 답변이 16.5%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과정평가

4.3.1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참여자에 대한 평가 여부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이 끝난 후, 참가자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가 있었던 

비율이 61.5%(67명), 없었던 비율이 21.1%(23명)였으

며,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17.4%(19명)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종료 후 대략 40%정도 참가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향후 해외취업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시 평가 여부를 필수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 판단된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있었

다고 답한 67명을 대상으로 평가주체를 조사한 결과, 

‘기관/기업의 상사’가 68.7%(46명)로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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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관/ 기업의 HR 23.9%(16명)로 92.5%가 

산업체에서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행해진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2. Frequency and Ratio by Evaluation Subject

Frequency Ratio(%)

Supervisor 46 68.7

HR 16 23.9

Advisor Professor 2 3.0

Global Experience Officer 3 4.5

Other 0 0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참여자에 대한 평가 방식은 

실무평가 77.3%(52명), 보고서 작성 21.6%(14명), 기

타 1.1%(1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Table 3. Frequency and Ratio by Evaluation Method

Frequency Ratio(%)

Report Evaluation 46 68.7

Practical Evaluation 16 23.9

Interview Evaluation 2 3.0

Other 0 0

4.3.2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수행 기관(업체) 근무 경험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수행 기관의 근무 경험에 대

해 조사했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사전교육의 필요성

72.5%(79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해외취업(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사전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② 멘토 또는 상사의 적극적인 지도

그렇다 56.0%(61명), 매우 그렇다 17.4%(19명)으로 

조사되어 73.4%(80명)의 참여자가 멘토 또는 상사의 

적극적인 도움이나 지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근무환경

근무환경이 좋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

한 응답자가 45.9%(50명)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28.4%(31명), ‘매우 그렇다’ 17.4%(19명), ‘그렇지 않

다’ 6.4%(7명), ‘매우 그렇지 않다’ 1.8%(2명) 순으로 나

타났다. 

④ 대우, 처우 등의 우수성

대우나 처우가 좋았는지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1.3%(45명)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다’ 34.9%(38명), ‘매우 그렇다’ 17.4%(19명), ‘그렇지 

않다’ 5.5%(6명), ‘매우 그렇지 않다’ 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대우나 처우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수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⑤ 우호적인 문화

해당 질문에 모두 보통이상으로 평가했으며 ‘그렇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54.1%(59명) ‘매우 그렇다’ 

32.1%(35명) ‘보통이다’ 13.8%(15명) 순으로 나타났다. 

⑥ 멘토/상사와 의사소통

멘토 또는 상사와 잦은 의사소통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7.7%(52명)로 가

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22.9%(25명), ‘매우 그렇다’ 

17.4%(19명), ‘그렇지 않다’ 11.0%(12명), ‘매우 그렇지 

않다’ 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이상은  

65.1%(71명)로 담당 멘토 또는 상사가 적극적인 도움 

및 지도해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이상으로 

73.4%(80명)가 조사된 것에 비해 약간 미흡한 결과치

로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참가자들의 개인 성향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⑦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구성원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7.2%(95명)로 구성원들과의 빈번한 의사소통이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 주어진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정도

주어진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질문

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2.7%(101명)로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와 과정중 배우

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⑨ 업무 수준

주어진 업무의 수준이 기대했던 난이도였는지에 대

한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2.7%(95명)인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

답자는 2.8%(3명)로 수행했던 업무수준이 기대했던 난

이도에 근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재지원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에 지

원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7.2%(95명)로 해외취업

(해외현장실습) 경험이 참가자들의 경력개발이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⑪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추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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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

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9.0%(97명)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경험이 참가자

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산출평가

4.4.1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해외실무 경험’으로 63.3% 

(69명)이 응답하였고 ‘언어능력 향상’ 29.4%(32명), ‘전

공분야의 직무능력 향상’ 4.6%(5명), ‘취업에 도움’ 

1.8%(2명), ‘인적 네트워크 확보’ 0.9%(1명) 순으로 분

석되었다. ‘해외실무 경험’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앞

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분

석에서 ‘글로벌역량 향상’ 항목이 43.9%(47명)로 가장 

높게 평가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4. Satisfaction with Overseas Advancement Program

Frequency Ratio(%)

Overseas Practical 

Experience
69 63.3

Job Competencies 5 4.6

Foreign Language 

Skills
32 29.4

Human Network 1 0.9

Employment 2 1.8

4.4.2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점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

질감으로 109명의 응답자 중 40명이 응답했다. 다음으

로는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24명, ‘실질적 업무습득에 

한계/업무보조 업무’ 13명, ‘기타’ 9명, ‘취업과의 연계

성 부족’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경우 

숙소에 대한 불만 의견이 5명으로 가장 높았고, 회사 

복지 관련 4명의 의견이 있었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

습)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또는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 현지 법규 등 해외산업체가 위치한 국가에 대한 

사전교육 편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멘토제도 

등을 활성화 하여 사전 준비 및 해외 현지에서 문제 발

생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4.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만족도를 4개의 질

문 문항을 통해 분석한 결과, 5.0만점에 3.83~4.28의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4.05로 평가 되었

으며 성별 분석을 통해 남자가 4.08점, 여자가 4.02점

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문항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해외

취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4.4 참여결정 주체별 만족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참여결정 주체는 본인(4.33점)

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본인이 참여를 결정하는 경우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도가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지도(담당) 교수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교

수권유일 경우 4.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주변친구/선후배 추천시 4.14로 가

장 높게 평가 되었다. 

4.4.5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본인평가

본인이 인지한 효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는데 ‘해외

취업(해외현장실습)을 통해 나는 실무능력이 배양되었

다‘ 항목이 4.1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해

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만족스러

웠던 점‘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맥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가장 낮게(3.91점) 평

가 되었는데 이는 해외라는 환경에서 외국인과의 인맥을 

형성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4.6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효과

참여를 통해 얻게되는 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0만점에 4.08점, 

대학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켰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17점으로 응답하였다. 

해외취업(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기대

했던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51.4%(56명), ‘매우 그렇다’ 26.6%(33명)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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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80%를 초과하여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

되었다. 

5. 결론 

기존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관련 연구

들은 이론적 고찰, 실태 분석 및 해외 노동시장 동향 분

석 등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국가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현장실

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대

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등 여러국

가에서 해외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을 이미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현황을 진단해 보

고 대학에서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

육 방향 설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현재의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

업 제도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요구사항을 체계화하

여 바람직한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

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으로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투입/과정/산출평가로 구성된 설문조사 및 결

과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의 조건들을 도출해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참여자들의 만족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본인의 참여의지가 강해야 하고 해외현장

실습 및 해외취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투입 후에

도 현지출장 및 업체와의 관계유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학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업무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동기부여도 확실해질 

수 있으며, 근무조건 및 기업문화가 이질적이지 않고 

현지 근로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도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

과 해외진출에 대한 추천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해외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경험이 해외로의 진로 및 취업 

결정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해외진출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대학, 지자체 해외진출(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사

업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요구사

항과 해외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취업처 선정

시 미스매칭을 줄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향후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과 해

외업체 간 갭 분석의 결과를 통해 참여 대학생과 참여 

기관(기업)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봄으로

써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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